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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때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한 부류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이고, 다른 한 부
류는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가진 자이다. 먼저, 짐승의 표를 가진 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짐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 
권력이나 제국을 뜻한다고 본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
교를 가리킨다고 본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상하여 죽은 것같은 짐승이 살아난 것을 통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
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이나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여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수인데 지혜로써 그 짐승의 수를 우리에게 세어 보라고 하면서 그 수가 사람의 
수, 육백 육십 육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마귀는 본래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과 견주겠다는 자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마귀가 교묘하고 비슷하게 모방을 한다. 죽은 자 같은 짐승을 살리는 기적을 
행한다. 이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흉내내며 
마귀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신이 가진 권세를 주면서 경배하게 만든다. 
자기도 삼위일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인치심을 흉내내며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 이 짐승의 표는 정신적이거
나 이론적인 혹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표이다. 
무슨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론, 종교 등등의 구체적인 물체가 아닌, 형이상학적인 어떤 표가 아니다. 실
제로 그것이 존재하고 인식되고 식별될 수 있게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표(mark)이다. 

그래서 혹자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이라고 주장한다. 베리칩(Verichip)이란 Verification Chip의 약자로 
사람의 정보를 담은 좁쌀 만한 크기의 칩을 말한다. 과거 애완동물이나 병원 환자들이나 보안을 요하는 
특수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식하였던 베리칩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식하고자 하는 것이 마
지막 때 짐승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라고 해석한다. 이 베리칩으로써 신분을 확인하고, 칩에 신분 위조
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고유의 신분 내역이 입력되어 있어서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 대신에 오른손
이나 이마를 스캔하면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로 사용될 수 있는 베리칩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연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더 두고 확실히 할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몸, 오른손
이나 이마에 표를 새기는 일, 칩을 넣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만일 누구든지 짐
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



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계 14:9-11)고 경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같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단호하신 경고를 무시하고 그것이 짐승의 표인 줄 모르고 받았다고 
핑계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아직 짐승을 경배하고 매매 수단으로 짐승의 표를 요구하는 때가 아니니 
괜찮다고 안심하여 따를 일이겠는가! 교묘히 서서히 다가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거절하고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겠는가!

 


